
이 큰독은 15세기경에 지금의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제작되어, 머나먼 

시나가와까지 실려 왔습니다. 이 독은 어떻게 

만들어져서 시나가와까지 실려왔고, 무엇에 

쓰였을까요? 

독에 대하여 

이 큰독은 일부가 아주 조금 떨어져 

나갔지만, 보존 상태는 지극히 양호합니다. 

안쪽에는 구멍과 금을 시멘트로 보수한 

흔적이 있고, 아가리 아래의 잘록한 부분에는 

철사가 감겨 있습니다. 크기는 아가리 지름 

58cm, 가장 큰 부분의 지름 94cm, 바닥 지름 

22.8cm, 높이 74.8cm입니다. 

큰독은 맨 먼저 바닥 부분을 만들고, 

다음으로 점토를 가늘게 띠 모양으로 늘인 

것을 아래에서부터 나선 모양으로 말아 올려 

만들었습니다. 몸체 겉쪽에는 사선 방향으로 

표면을 고른 흔적이 있으며, 아가리 주변은 

가로 방향으로 정성껏 고른 흔적이 있습니다. 

안쪽에는 손가락으로 누른 흔적이 있습니다. 

또한 직경이 가장 넓은 부분을 따라 두 

●시나가와 역사관 해설지
도코나메(지금의 아이치현 도코나메시)에서 제작된 큰독 

▲도코나메의 큰독(시나가와 역사관 소장) ▲큰독의 단면 



바퀴에 걸쳐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독은 어떻게 시나가와에 들어왔을까? 

1980년에 시나가와구 기타시나가와에서 

토지 개발에 따른 조사가 실시되었을 때, 그 

토지의 소유자는 이 큰독을 시나가와구에 

기증했습니다. 토지 소유자에 따르면, 태평양 

전쟁 이전에 이미 큰독이 있었다고 합니다. 

12세기부터 15세기경에는 일본 각지를 잇는 

물자 유통이 발달하여, 간토 지방에도 태평양 

쪽을 통행하는 배에 의해 서쪽 지역의 물자가 

대량으로 실려 들어왔습니다. 당시 시나가와는 

항구도시로서 발전해 있었으며, 각지에 물자를 

운반하는 거점이었습니다. 이 큰독도 

상품으로서 매매되어, 아이치현 부근에서 

태평양 항로를 거쳐 시나가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참고로 다마가와 강 

유역에서도 비슷한 독이 출토되었으며, 

항구도시였던 시나가와와의 관련성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은 언제 만들어져, 무엇에 쓰였을까? 

선행 연구로 보아 큰독은 15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독은 물 등을 저장하는 

용기로 쓰인 사례가 많이 있는데, 경전이나 

시신ㆍ유골 및 돈을 보관하는 용도로도 

쓰였습니다. 


